
          

 

 한반도 위기 고조시키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!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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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일부터�20일까지�한미�해군�연합군사훈련이�동해와�서해에서�실시된다.�미군은�핵추진�항공모함�로널드레이건호
를�중심으로�하는�제5항모강습단을�비롯하여�FA-18�전략폭격기,�핵잠수함�등�전략자산이�동원되고�한국군에서는
이지스�구축함인�세종대왕함�등이�참여하는�등�총�40여�척이�동원된다고�한다.�특히�대특수전부대�훈련에�참가하는
핵잠수함에는�북한�수뇌부�‘참수작전’을�하는�미군�특수부대원들도�포함된�걸로�알려졌다.�
�
한미�당국은�연례적인�훈련이라고�하지만�미군의�핵항공모함,�핵잠수함,�전략폭격기�등�막대한�규모의�핵전략자산이
동원되고�참수작전�부대�참가,�동해와�서해를�오가며�벌이는�방공전,�대잠전,�해양차단작전,�대함·대공�함포�실사격
훈련�등은�북한에�대한�군사적�압박을�최대한도로�끌어올리는�‘전쟁연습’�무력시위이다.�이미�한반도�군사긴장이�고
조될�대로�고조된�상황에서�대화와�평화는커녕�이러한�대규모�군사훈련을�강행하는�것은�또�다시�상황을�악화시킬
뿐이다.�우리는�한미연합�전쟁연습�군사훈련을�즉각�중단할�것을�강력히�촉구한다.�
�
미국�트럼프정부는�대화를�통해�평화로�나아가는�노력은�하지�않고�전쟁위협�언사를�남발하고�대북�압박만�하고�있
고�문재인정부는�평화적�해결을�말하면서도�실제로는�트럼프�정부의�정책범위를�벗어나지�못하고�있다.�그러는�사이
에�군사행동이�또�다른�군사행동을�부르고�말�폭탄이�더�험한�말폭탄을�초래하는�위험천만한�살얼음판�위에�놓여�있
다.�
�
한반도에�지금�필요한�것은�한미의�군사적�압박이나�제재�강화,�사드배치,�북의�핵무기�개발이�아니다.�노동자�민중은
일체의�전쟁위협,�한반도�관련�당사국들의�군사갈등�고조,�핵·미사일�개발,�각국의�군비증강을�원하지�않는다.�한미
는�전쟁연습�군사훈련을�중단하고�북은�핵·미사일�시험을�중단해야�한다.�한반도�군사긴장을�고조시키는�모든�행위
를�중단하고�평화를�위한�대화에�즉각�나서야�한다.�
�
2017.�10.�17�
사회진보연대

   

      
     

   

http://list.jinbo.net/
http://list.jinbo.net/unsub.php?listname=hrnet
http://list.jinbo.net/manual/

